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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보도 주요내용> 

  10.25.(화) 한국일보「정부 202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한다더니...50만 
가구에 한 푼도 안 줬다」에서는 정부가 올해 초 난방비 지원대책을 내놓
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약 50만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지난 동절기 정부는 극심한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따라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지난 정부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등유
ㆍLPG 이용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평균 지원액 : (‘21년) 11.8만원 → (’22년) 30.4만원

  아울러 도시가스사·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와 도시
가스사, 주민센터 등의 홈페이지에 요금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가스 검침원이 
방문하여 홍보하는 등 취약계층이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
화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복지대상자 해당여부 등은 
개인정보로 엄격히 관리되어 고객이 요금할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
가스사가 고객의 할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대상자가 도시가스요금 할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바,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취약계층 국민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원의 사각지대 없이 대상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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